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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연속 결석’ 증빙 자료, 
새로 발급받아야 인정 

취재 이도연 리포터ldy@naeil.com

도움말 강권일 교사(제주 삼성여자고등학교)

고3 아이가 인후염에 

걸려서 학교에 병원 

처방전을 제출했어요. 

한데 수행평가가 있어서 

등교를 하고 다음 날 결석을 

했어요.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질병 결석 시 
처방전 제출 규정이 
궁금합니다.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

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결석 신고서를 제출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병원 처

방전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이를 질병 결석 인증 자

료로 인정할지는 학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주의할 점은 ‘연속 결석 인정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병원 진

료를 받고 3일 치 약을 처방받았더라도 그 기간에 정기고사 등의 

이유로 하루라도 등교했다면, 연속 결석으로 보기 어려워요. 이 

경우 다시 병원을 방문해 새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야 하죠.

단기 결석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2일 이내

의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로 대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역시 

학교장이 정한 내부 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주 삼성여고 강권일 교사는 “질병 결석 인정 여부는 교육부 지

침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 적용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상황이라도 학교별로 처리 방식이 다른 만큼, 사전에 담임 교

사나 학교로부터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합

니다.

자녀가 아플 때, 인정 결석에 해당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포진과 같은 질환은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인정 결석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의사 소견서를 통해 전염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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